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할 수 있다.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문제 분해, 모델링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중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경우도 있다. 



문제 분해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문제는 여행지 결정하기, 교통수단 확인하기, 숙소 예약하기, 식당 검색하 
기 등의 작은 문제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면 처음 
설정한 문제인 ‘가족 여행 계획하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작은 
단위의 문제들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를 문제 분해라고 한다. 

복잡한 문제는 방법 ①과 같이 유사한 기능이나 자료를 기준으로 분해한 뒤 기능 
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해결하거나, 방법 ②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작은 문제로 
분해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은 문제 
들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음에 해결하고자 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때 문제 사이의 순서나 포함 관계에 유의해야 하며, 작은 문제를 모두 
수행했을 때 해결하려던 전체 문제가 오류 없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퍼즐을 맞추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문제 분해하기 

다음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해 보자. 

       한국이는 친구1, 친구2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있다. 다음은 세 학생의 출발 지점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한국이는 (ㄱ, A), 

친구1은 (ㄴ, G), 친구2는 (ㅂ, D)에서 출발할 때, 

세 학생이 이동한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려면 

약속 장소를 어느 위치로 정해야 할까?

문제 분해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작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분해 방법 ➊ | 학생별로 분해하기

분해 방법 ➋ | 구조가 동일한 작은 문제로 분해하기

•작은 문제 1: 모든 좌표에 대한 한국이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

•작은 문제 2: 모든 좌표에 대한 친구1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

•작은 문제 3: 모든 좌표에 대한 친구2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

•작은 문제 4: 모든 좌표에 대한 세 학생의 이동 거리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

• 작은 문제 1: 가로 방향에서 한국이, 친구1, 친구2의 이동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문제

• 작은 문제 2: 세로 방향에서 한국이, 친구1, 친구2의 이동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문제

• 작은 문제 3: 가로, 세로 방향에서 각각 이동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만나는 위치를 

구하는 문제

다음 문제 상황을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여 적어 보자.

문제 상황 한국이 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A , B , C의 

배차 간격은 각각 8분, 9분, 12분이다. 버스 A , B , C가 동시에 

정류장에서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3대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몇 분 후일까?



복잡한 문제를 분해한 결과로 여러 개의 작은 문제들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작은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글, 그림, 
그래프, 표 등을 사용하여 작은 문제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 
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모델링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델은 
복잡한 문제가 어떤 작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작은 문제들 사이에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모델링

앞의 예제 ②에서 분해 방법 ②에 따라 분해한 문제를 모델링해 해결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해 보자. 

쾨니히스베르크에는 프레겔 강이 흐르고 있으며, 

두 개의 큰 섬과 나머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7개의 다리가 있다. 왼쪽 섬에는 위로 연결되는 

두 개, 아래로 연결되는 두 개, 오른쪽 섬과 

연결되는 한 개의 다리가 있고, 오른쪽 섬에는 

위로 연결되는 한 개, 아래로 연결되는 한 개, 

왼쪽 섬과 연결되는 한 개의 다리가 있다.

• 작은 문제 1: 가로 방향에서 한국이, 친구1, 친구2의 이동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문제

• 작은 문제 2: 세로 방향에서 한국이, 친구1, 친구2의 이동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문제

• 작은 문제 3: 가로, 세로 방향에서 각각 이동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만나는 위치를 

구하는 문제

정보의 구조화

다양한 정보를 성격과 특징에 
맞게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하는 것으로, 모델링의 한 방법
이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나누어 각 위치까지의 세 학생의 이동 거리와 이동 거
리의 총합을 표 형태로 구조화해 표현할 수 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나누어 각 학생의 출발 위치와 이동 거리, 그 총합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가로 방향

가로 방향

모델링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와 이미지 기반 모델링을 통해 초기 상태부터 목표 상태까지의 변화를 나타내 확인할 
수 있고, 세 학생이 이동한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기 위한 약속 장소는 (ㄴ, D)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링해 표현하기 

2 복잡한 문제는 유사한 기능이나 자료를 기준으로 분해한 뒤 
기능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작은 문제로 분해하여 작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며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단위의 단순한 문제로 나누는 것을 문제 분해라고 한다.  

3 글, 그림, 그래프, 표 등을 사용하여 작은 문제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다음 문제 상황 에 나타난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모델링해 나타내 보자.

문제 상황 한국이 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A , B , C의 배차 

간격은 각각 8분, 9분, 12분이다. 버스 A , B , C가 동시에 정류장에서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3대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몇 분 

후일까?

2. [과정·기능]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해결하기 용이하도록 단순화나 
구조화된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다.  

11. [지식·이해] 문제 분해와 모델링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가치·태도] 문제 해결 모델을 구성하고 적극 
적으로 표현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수 

문제를 분석하고 핵심 요소와 수행 작업을 나열해 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고, 그 결과를 작성해 보자. 

문제를 분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하기 쉬운 형태로 모델링해 보자.  

분해한 작은 문제를 모두 수행했을 때 원래의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자. 

다음 문제 상황 을 분석하고 모델링해 보자.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오를 수 있을 때, 다섯 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 보자.

2. 문제를 분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가? 

1.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할 수 있는가?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문제는 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현재의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라는 

도시)에 있는 7개의 다리에 관련된 문제다. 

프레겔 강에 두 개의 섬과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을 때, 임의의 지점에서 

출발하여 일곱 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는 문제다.

1735년에 오일러(Leonhard Paul Euler)가 가장 처음으로 

이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증명 과정에서 

쾨니히스베르크의 복잡한 지형과 길, 다리 등의 여러 조건을 선과 점

으로 단순화하여 도식화했다. 다시 말해 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이 문제를 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일

러의 스케치는 그래프 구조의 원형이 되었다.

오일러의 스케치에서 섬과 도시를 나타내는 A부터 D까지를 정점이라고 하며, 다리를 나타내는 a부터 g까지를 

간선이라고 한다. 오일러는 그래프의 어떤 정점에서 시작하여 펜을 떼지 않고 모든 간선을 한 번씩만 지나서 처음 

시작한 정점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를 가지려면 각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개수가 모두 짝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오일러 경로’(Eulerian Trail) 또는 ‘한붓그리기’라고 한다. 


